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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∙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>

동남아시아⋅일본은 여행 관심도 상승, 북미는 하락
- 전년 상반기 대비 동남아 7%p, 일본 4%p 상승
- 대양주⋅유럽은 여전히 인기 높아
- 중국은 작년 상반기 크게 하락 후, 소폭 회복

 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여행의 내용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. 근거리⋅저비용 여행의 

증가, 원거리⋅고비용 여행의 감소가 뚜렷하다. 일본 여행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되고, 동남

아시아의 증가, 북미의 감소가 예상된다.

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‘주

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매주 500명 조사)에서 지난 2년간 해외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

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. 해외여행지를 크게 6개 지역으로 분류(대양주, 유럽, 북미, 동

남아시아, 일본, 중국 등)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예전에 비해 어떤지 묻고, 관심이 ‘더 커졌

다’는 비율을 관심도로 했다. ’16년 상반기부터 ’18년 상반기(1월-5월까지)에 어떤 변화가 

있는지 확인했다[그림1].

  ▲’18년 상반기의 결과를 보면 대양주(53.4%)와 유럽(51.7%)이 50% 초반대로 상위권을 

이뤘다. 다음은 동남아시아(41.7%), 북미(40.6%)였고, 일본(37.6%)이 40% 전후로 중위권

이었다. 중국은 16.6%로 크게 뒤떨어졌다.

  지난 2년간 ▲대양주와 ▲유럽은 완만한 하락세이나, 나란히 1·2위를 유지하고 있다. 3위 

자리를 지켜온 ▲북미(미국/캐나다)는 ’17년 상반기 이후 크게 하락해 4위로 밀려났다. ▲동

남아시아는 작년 상반기 대비 무려 7.2%p가 상승하며 3위에 올랐으며, 베트남이 인기 상승

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. ▲일본 역시 동남아시아에는 미치지 못하나 작년 상반기 

대비 큰 폭(3.8%p)으로 올라 작년의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. 

  

  북미와 중국은 ’17년 상반기에 크게 동반 하락했으나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

다. ▲북미는 원거리 ․ 고비용 여행의 기피경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, ’17년 1월 미국 트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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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익 우선의 폐쇄적 정책이 거부감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. ▲중

국은 사드(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) 관련 보복 조치로 여행 소비자들의 반감을 불렀다. 특

히 중국내 롯데마트 영업을 정지시켰던 ’17년 3월 거부감이 최고조에 달해 관심도가 10%

까지 추락했다. 최근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산적한 국가간 문제 때문에 어떤 변화가 

있을지 알 수 없다.

[그림1] 해외여행지 관심도(% ‘더 커졌다’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

6천명 조사)을 대상으로 하는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주 업데이트되

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, 2016-2017년 조사 

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(리포트 다운로드 받기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http://consumerinsight.co.kr/travel/download.as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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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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